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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체고사격 한국주니어신기록쐈다

전국체전에서한국주니어신기록을수립한광주체고사격오준서(왼쪽부터) 김정현최대한황의혁.

<광주시체육회제공>

전국체전공기소총단체전우승

최대한개인전대회신기록 2관왕

광주체고김선자여고부금명중

여고공기소총개인전우승광주체고김선자

광주체고 사격선

수들이한국사격의

미래로주목받고있

다.

광주체고는 제

102회 전국체육대

회남고공기소총단

체전에서한국주니

어신기록을수립했다.

최대한(2년)은단체전에이어개인전에서도대

회신기록을세우며2관왕에올랐다.

광주체고김정현오준서(이상3년) 최대한황의

혁(1년)은 지난 9일 포항실내사격장에서열린대

회남고공기소총단체전본선에서1876.4점을쏘

면서대전체고(1,861.3점),인천체고(1,859.9점)

를따돌리고우승을차지했다. 광주체고의점수는

한국주니어신기록이다.

공기소총 개인전에서는 최대한이 금메달을, 황

의혁이은메달을각각획득했다.

최대한은결선에서 249.3점을기록해대회신기

록으로우승,황의혁은247.6점으로은메달을목에

걸었다.

사격여고부선수들도금은메달을수확했다.

광주체고김선자(2년)는여고공기소총개인전

결선에서250.1점으로금메달을차지했다.김선자

는공기소총단체전에서광주체고김현(3년)과김

소현(2년), 전남여고김보경(3년)과호흡을맞춰

은메달(1872.6점)을추가했다.

/윤영기기자penfoot@kwangju.co.k

전국체전전남바둑대표배찬진(가운데)과김재무(왼쪽)전남도체육회장이시상식에서기념촬영하고있

다. <전남도체육회제공>

전남대표배찬진전국체전바둑제패

배찬진(전남대표)이제102회전국체육대회바

둑고등부에서정상에올랐다.

전남도 대표인 배찬진은 지난 9일 경북 구미시

구미코대회의실에서열린고등부혼성개인전결

승에서경기도대표인한승규를물리치고금메달을

획득했다.

우승을 차지한 배찬진은 전국체전이라는 의미

있는대회에서금메달을목에걸게돼영광스럽다

라며 최근치러진대회들에서성적이좋지못했는

데이번전국체전우승이자신감을되찾는데큰도

움이될것같다고소감을밝혔다.

은메달은 한승규가 차지했고 동메달은 박가영

(충북), 박정우(경남)가각각목에걸었다.

올해 전국체전은 정부 방역지침에 따라 일반부

경기는제외하고고등부혼성개인전경기만개최

됐다.

바둑 고등부에는 전국 15개 시도에서 대표선수

1명씩참가했다. /연합뉴스

와일드카드 원성진농심배개막전출전

와일드카드로농심배대표팀에합류한원성진

9단이개막전주자로낙점됐다.

한국중국일본의바둑단체대항전인제23회농

심신라면배세계바둑최강전은11일한국과일본의

대결로막을올린다.

지난 8일서울한국기원회의실에서열린농심배

대진추첨식결과개막전은한일전으로열리게됐다.

한국과일본은첫대국에출전할기사로각각원

성진과시바노도라마루9단을발표했다.

원성진과시바노의맞대결승자는12일2국에서

중국리웨이칭9단과맞붙는다.

와일드카드를받아이번대회에출전하는원성진

은농심배본선에서5승5패의전적을남겼다.

원성진은 맏형으로한국을대표해출전하는만

큼책임감을느끼고우승에보탬이될수있도록최

선을다하겠다고각오를밝혔다.원성진이시바노

와맞붙는것은이번이처음이다.시바노를꺾으면

만나게되는리웨이칭과도대국기록이없다.

코로나19 문제로 이번 농심배는 개막식을 취소

했고,대국순서도대리추첨으로진행했다.대국은

온라인으로열린다.

1라운드 1∼4국은오는 11∼14일열리고, 다음

달 26일부터는 2라운드 5∼9국이열린다. 우승국

이결정되는3라운드는내년2월1일시작한다.

농심배우승상금은5억원이고, 본선에서 3연승

한기사는1승을추가할때마다연승상금1천만원

씩받는다. 제한시간은각자 1시간에초읽기 1분

1회씩이다. /연합뉴스우즈의최근모습을전한트위터게시물

우즈 아들출전대회에목발없이등장

사고후7개월…복귀시점관심

골프황제 타이거우즈(46 미국)가아들이출

전한주니어골프대회장에목발을짚지않고등

장했다.

미국골프전문매체골프채널은10일 미국플

로리다주의한주니어골프대회장에서우즈의모

습이포착됐다며한트위터사진을소개했다.

우즈는이사진에서목발은짚지않고있었으며

편안한자세로오른손에쥔골프클럽을땅에댄

채몸을의지하고있는모습이다.

우즈는올해 2월 미국캘리포니아주로스앤젤

레스인근지역에서운전하고가다가차가전복되

는사고를당해다리를심하게다쳤다.

사고후4월에우즈가공개한사진에는목발을

짚은채오른쪽다리는깁스와보호대로중무장했

었다.

또 5월사진에도우즈는여전히목발에의지했

으나오른쪽다리의보호대가한결가벼워진모습

이었다.

이번사진에도오른쪽다리에는반바지아래쪽

으로 맨살을 드러내지 않았으나 서 있는 자세가

예전에비해훨씬자연스러워보인다.

골프채널역시 우즈가언제다시대회에복귀

할지는불투명하지만복귀를위한준비가잘진행

되는것으로보인다고평가했다. /연합뉴스

서석고검도전국평정…단체전우승

전국체전검도단체전에서우승한서석고검도선수와광주시검도회관계자들. 앞줄왼쪽부터송태준(1) 김영운(3) 안태준(3) 임우찬(1) 조도현(3) 정우진(3)

임지성(2) 이종한(2) 김민수(1) 이인호(1) 김도엽(2), 뒷줄맨왼쪽임지문(3년). <광주시검도회제공>

14년만에전국체전왕좌복귀

검도명문서석고등학교가14년만에전국체전왕

좌에복귀했다.

서석고등학교 검도부가 10일 경북 구미시 형곡

동장애인체육관에서열린제102회전국체전검도

단체전우승을차지했다.

서석고는8강전에서전남도를3-1로꺾고4강에

진출해인천선발을4-2로눌렀다.

결승에서도경북선발을 3-2로제압하고금메달

을따냈다.

서석고는이로써지난2007년광주에서열린제

88회 전국체전단체전에서우승한이래 14년만에

전국체전에서정상을밟았고올시즌단체전2관왕

에올랐다.

서석고는지난5월경남창녕군민체육관에서열

린제4회대한검도회장기전국중고검도대회고

등부통합단체전결승에서해룡고(전남)를 5-2로

꺾고우승을차지한바있다.

/윤영기기자penfoot@kwangju.co.kr


